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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2매(본문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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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주택청약업무 이관을 위하여 관계기관이 협력하고 있습니다.

□ 정부는 작년 ‘주택시장 안정대책(9.13 부동산대책)’에서 청약업무의 

공적 관리 강화를 위해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으로 

변경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음

ㅇ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‘19.10월부터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금융

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

□ 한국감정원은 청약시스템 운영을 위해 당첨자정보는 행안부 유권

해석을 거쳐 금결원으로부터 이미 이관받고 있으며, 청약 관련 

금융거래정보는 청약자의 동의를 받아 은행권으로부터 제공받는 방안을

마련 중에 있음

ㅇ 아울러,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이 주택공급질서교란행위 조사, 금융

정보 취급* 등을 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,

금융위는 이를 지원할 예정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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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금융실명법 제4조(금융거래의 비밀보장)에서 규정하는 금융거래정보 제공

금지의 예외를 신설

□ 금융결제원과 한국감정원은 양 기관 간에 청약시스템 관리업무가 

원활히 이관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임

< 관련 보도내용 (국민일보, 4.29) >

◈ “정보 공유 갈등에 멈춰 선 주택청약 이관 작업”

- 청약업무 이관작업이 정보 공유에 대한 금결원, 감정원간 갈등으로 중단,

중재해야 할 국토부, 금융위도 갈려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
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문병철 사무관(☎ 044-201-334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